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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절책과 김영관 과장: ( 750-2471)☎
방송채널정책과 윤석배 사무관( 750-2481)☎ syoon@kcc.go.kr

종편보도 심사는 과거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과정 거쳐“ ”․
한겨레신문 보도 관련 방통위 입장- -

방송통신위원회는 일 한겨레신문의 방통위 채점표 하루전 받아14 “ ,

당락 확인, 석연찮은 종편 심사 절차 제하의 기사 내용과 관련 이는‘ ’ ” ,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1. 기존의 경우보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들이 채점표를 제출하고, 차 서명(1 ),

심사위원 간사( )의 입회하에 개별 심사위원의 점수를 입력하고 입력된

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확인시키고 차 서명(2 ) 심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점수를 확인 후 의결하도록 차 서명(3 ) 하였습니다.

이는 심사위원이 각자의 채점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의2.

확인 서명만 하고 심사장을 떠난 이전의 경우와는 달리� ,

심사위원이 수 차례 확인 서명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공정성 투명성� �

측면에서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절차라는 점을 인식하여 방송통신

위원회가 기 마련 의결한 심사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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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자가 제출받은 각 심사위원들의 채점표

점수를 엑셀에 입력하여 최종 점수를 집계하고 당락을 확인하는

것은 모든 심사 과정에서 당연한 공통 절차입니다.

이전에도 실무자가 이와 마찬가지 절차로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개봉하여 엑셀에 입력하고 최종 점수를 집계하여 당락을 확인하였,

습니다.

평가점수 집계 이후에 대한 모든 절차를 심사위원들이 배제된 채4.

실무자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이전의 절차가 금번 절차보다 공정한

절차라고 생각하는지 과거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훨씬 엄격하게,

강화된 절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오히려 반문

하고 싶습니다.

5. 아울러 주 채널에이, ( ) 가칭( )의 점수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심사

사항의 점수를 단순 오기한 것에 대하여 채널에이의 총점은 변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승인신청법인의 총점과 심사사항별, 점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점수집계의

오류라고 단정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6. 이번 종편보도 선정 심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PP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끝. ( )


